겨울철을 잘 나기 위한 집 안팎의 점검 사항

12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다. 이번 칼럼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별 탈없이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필요한 집 안팎의 점검 사항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.

집 밖의 점검 사항

- 지붕 : 먼저 shingle(지붕을 이는 판자) 및 flashing(빗물막이 철판) 등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서 심하게 손상된 shingle은 교체하고 손상이 심하지 않은 부분은 roofing cement를 사용해서 고친다.
- 홈통(Gutter) : 홈통이 나뭇잎이나 잔해 물질들로 차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. 홈통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비가 많이 올 경우 지하실에 물이 차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집 외벽의 판자, 창문 및 문들을 습기로부터 보호해준다.
- 집 외벽의 판자(Siding) : 집 외벽 판자에 금이 가있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코킹(caulking)을 한다.
- 창문과 문 : 창문과 문에 사용하는 weather stripping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확인해서 역류 및 열 손실을 예방하도록 한다.

- 나무 손질 : 집 건물에 가까이 있는 나무의 가지는 쳐준다.

- 에어컨과 바비큐 세트를 잘 덮어놓는다.

- 정원과 발코니에서 사용하던 가구들을 비가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.
- 실외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뺀 다음 잘 잠그고 연결되어있던 호스는 따로 보관한다.

- 실외 조명등의 전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.

- 집 외벽 판자 및 담장의 벗겨진 페인트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다시 칠한다.
- 자동차 진입로(driveway)와 보도(walkway)에 금이 간 곳이 있는지 확인해서 심한 곳은 보수하도록 한다.
- 집 건물 주변 즉 담과 접촉해 있는 지표면이 담을 향해서 약간 높게 경사를 유지하도록 한다. 이러한 경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밴쿠버와 같이 비가 많이 오는 겨울에는 자칫 습기가 집안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에서 물이 샐 수도 있다. 
집 안의 점검사항

- 집 밖에 놓아 두었던 화분을 집안에 들여놓는다. 집안에 들여 놓기 전 반드시 화분에 해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.

- 실외의 찬 공기 및 습기가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틀 주변을 코킹한다.
- 난로(furnace)의 필터를 청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필터를 교체하도록 한다. 건조기의 배출구(vent), 에어컨, 스토브의 후드(hood) 및 각 방의 송풍기(fan)를 점검한다. 
- 연기 및 일산화탄소 탐지기(detector)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소화기를 준비해둔다.
-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난방을 위해서 면허가 있는 냉방/난방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집안의 난방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다. 대부분의 보일러 제조업체들은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정도는 보일러를 점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.

- 굴뚝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청소하도록 한다. 벽난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일년에 한번 정도는 굴뚝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.
- 혹시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소금(rock salt), 눈 삽(snow shovel) 등을 준비해 둔다.

- 지하의 바닥과 벽에 금 간 곳이나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한다.
